
독일 출생·농구선수 이력…영화 ‘새해전야’ 유태오의 못말리는 연기 열정

연기자 유태오(40)는 독일 출신으로,
파독 광부와 간호사였던 부모에게서 태
어났다. 미국 뉴욕에서 연기를 공부하고
2000년대 후반 한국으로 날아왔다. 아직
완벽하게 우리말을 구사하지 못한 때였
지만,열정은여느연기자못지않았다.이
후10년넘는세월 ‘무명’이었다.

2018년 옛 소련의 전설적인 로커 빅토
르 최를 만났다. 영화 ‘레토’였다. 엄혹한
세상에서 자유를 노래하며 젊음을 열광
시켰지만, 1990년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
상을 떠난 빅토르 최의 이야기로 유태오
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
밟았다.

“‘연기 증명서’를 받은 셈이다. 캐스팅
제안이 많아졌다. 하지만 주연의 투자 가
치가있을만큼인지도는없지않았나.그
리고2년의시간이흘렀다.”

뀫“사회적편견에맞서사랑의의미찾는다”
10일 개봉하는 ‘새해전야’(감독 홍지영

·제작 수필름)에 오롯한 주연으로 나섰
다. 극중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인 유태오
는 최수영과 결혼을 약속하지만 제대로
소통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
를찾아가는커플을연기했다.

유태오는 실제 장애인 선수를 모델 삼
았다. 그의 다큐멘터리에 감동했다. 하지
만 더 크게 얻은 바가 있었다. “장애에 대

한 사회적 편견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헤
쳐나간사람”이라는것이었다.

자신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는 듯했
다. 10대 시절 독일에서 농구선수로 뛰며
“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농구
(NBA) 선수”를 꿈꿨다. 농구선수로는 비
교적 작은 180cm의 키로 순발력을 채워
가며 열심히 뛰었다. 실제로 한국 구단의
영입 제안도 받았다. 안타깝게도 십자인
대 부상을 당하며 운동을 포기해야 했다.

“편히 걷기만 해도 고마운 일”이라고 의
사가 말할 정도였다. 덮쳐온 우울증을 극
복하는데짧지않은시간을보냈다.

뀫“연기자,소통과공감으로타인이해”
14년 전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한국에

서 겪어야 했던 문화적 충돌의 상황에도
당황했다.

“20대 후반, 소통하지 못한 채 그로 인
해 오해가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상처를

받았다.문화적오해탓이었다.”
하지만 과정은 타인을 이해해가는 것

이기도했다.뉴욕시절만난아내가힘이
돼주었다. 그는 “아내와 ‘한 몸이다’고 얘
기한다”면서 “뼛속 깊숙이 알게 되는 관
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모든 걸 이해받
는다는확신을갖게되면외롭지않다.서
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민하려 한다”고
말했다. 그건 “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
능력”이 되었다. 결국 한국 태생이 아니
라는, 문화적 충돌과 세상의 편견을 온전
히스스로이겨낸셈이다.

“어떤 편견도 없이 캐릭터에 접근하려
한다. 내 연기 철학이다. 그래야 공감을
쌓아 캐릭터 입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
여줄수있다고생각한다.”

쉽지 않았을 것 같은 걸음을 내디뎌오
면서 극복하고 이겨내 “소통과 이해와 공
감”속에끝내찾아낸것,연기자로서 “정
체성”이다. 윤여수기자 tadada@donga.com

“극중장애인스노보드선수,편견과싸운날닮아”
“십자인대 부상·20대시절의 방황
꺜아내만난뒤소통과이해깨달아”

연예뉴스 HOT 3

지난해 전 세계 트위터
에서 케이팝 관련 트윗
이 67억건 발생했다고
4일 트위터가 발표했다.
2019년보다 6억건 이상
증가한 수치다. 신종 코

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펜데믹으로 오프라인
공연·월드 투어·팬미팅 등이 줄었지만 식지 않는 케이
팝의 인기를 입증한다. 지난해 케이팝 트윗이 가장 많았
던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, 태국·한국·필리핀·미국·브
라질·말레이시아·일본 등이 뒤이었다. 전 세계 트위터
에서 최다 언급된 케이팝 가수는 방탄소년단이다.

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
핑크가 미국 ‘2021 키즈
초이스 어워드’ 후보에
나란히 이름을 올렸다.
키즈 초이스 어워드는
미국 엔터테인먼트 채널

‘니켈로디언(Nickelodeon)’이 1988년부터 매년 개최해
온 시상식이다. 시청자 투표로 영화·TV프로그램·음악
분야로 나눠 시상한다. 4일(한국시간) 니켈로디언이 공
개한 후보 명단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‘페이보
릿(favorite) 뮤직 그룹’에 올라 상을 두고 맞붙게 됐다.
방탄소년단은 ‘페이보릿 글로벌 뮤직스타’를 비롯해 히
트곡 ‘다이너마이트’로 ‘페이보릿 송’ 등 세 부문에 이름
이 올랐다.

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‘프렌즈’의 메
인 MC로 이상민, 김희철, 신동, 승희가
합류한다. ‘프렌즈’는 ‘하트시그널’ 제
작진이 선보이는 청춘 관찰 예능프로그
램으로, ‘하트시그널’의 시즌별 출연자
들이 다시 모여 일상과 우정, 연애 이야

기를 공개한다. 이상민은 ‘하트시그널’의 전 시즌을 함
께 하며 뛰어난 입담으로 재미를 더했다. 그는 “‘하트시
그널’이 설렘을 유발한 만큼 ‘프렌즈’에서도 어떤 감정
이 나를 웃고 울게 만들지 그들의 하루하루를 빨리 만나
고 싶다”며 합류 소감을 전했다.

지난해 케이팝 관련 트윗 67억건 발생

BTS-블핑 ‘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’ 후보에

채널A 새 예능 ‘프렌즈’ 이상민·김희철 등 MC

방탄소년단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이상민

블랙핑크

연예
2021년 2월 5일12 금요일

연기자 김영광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
동시에 공략한다. 주연 영화 ‘미션 파서블’
과 KBS 2TV 새 수목드라마 ‘안녕? 나야!’
를 17일 공개한다. 두 작품을 통해 그동안
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매력으로 대중에게
다가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.

‘미션 파서블’을 통해 2006년 데뷔 이후
처음으로 액션 장르에 도전했다. 극중 흥
신소 사장 역을 맡아 국정원 비밀요원인
이선빈과 우연히 공조해 무기 밀매 사건을
해결하는 과정을 그린다. 총을 쏘고 주먹

을 날리는 각종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
접 소화했다. “그동안 열망해왔던 액션 장
르를 향한 갈증”을 풀어냈다.

코믹한 매력도 유감없이 발휘한다. 연출
자 김형주 감독이 “김영광이 장면마다 애
드리브를 녹여내 편집하는 데 애를 먹었
다”고 말할 정도다. 2019년 12월 모든 촬
영을 마친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염증(코로나19) 확산 여파로 개봉 시기를
엿보다 1년 2개월 만에 관객에게 선보일
기회를 맞았다.

같은날방송을시작하는 ‘안녕?나야!’에
서는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철부지 아들로
등장한다.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최강희
와 만나면서 독특한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.
영화 ‘너의 결혼식’ 등을 통해 얻은 ‘로맨스
강자’타이틀을다시한번뽐낼기세다.

최근 KBS 2TV ‘옥탑방의 문제아들’, J
TBC ‘아는형님’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
적극적으로 출연해 다양한 매력을 드러내
는 김영광이 ‘전성시대’를 열어가는 셈이
다. 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김영광, 안방·스크린동시공략 ‘바쁘다바빠’

연기자 김영광의 전성시대다. 17일 주연 영화와 드
라마를 동시에 선보이면서 대중을 사로잡을 기회를
잡았다. 사진은 ‘미션 파서블’의 한 장면.

사진제공｜(주)메리크리스마스

영화 ‘미션파서블’데뷔첫액션연기
드라마 ‘안녕?나야!’선 재벌2세역

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5일·금>

유태오
▲1981년 4월11일 독일 쾰른 태생

(한국 국적) ▲고교시절 농구선수 활약 ▲
1999년십자인대등부상▲2001년미국뉴
욕에서 연기 공부 시작 ▲2007년 결혼, 이
듬해 한국행 ▲2012년 ‘러브 픽션’ ‘자칼이
온다’ 등 이후 조단역 출연 ▲2018년
2000대1 경쟁률 뚫고 영화 ‘레토’ 주연·칸
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▲2019년 드라
마‘아스달연대기’, ‘배가본드’등▲2020년
드라마‘머니게임’ ‘보건교사안은영’등

유태오는 10일 개봉하는 영
화 ‘새해전야’에서 장애를
가진 스노보드 선수를 연기
한다. 그는 영화를 통해 “사
회적 편견에 맞서 찾은 사랑
의 의미”를 이야기한다.
사진제공｜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


